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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타는 남자] 남성 72% "가을바람 불면 바람나고 싶다" 
[dailysports] 2001-09-28 14:27:00
‘가을을 타는 남자는 일탈을 꿈꾼다.’ 

흔히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한다. 이 말이 괜한 말은 아니란다. 실제로 근거 있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가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여성포탈 젝시인러브(www.xyinlove.co.kr)가 남자 2,067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 남자들의 72%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을을타는 것 같다’(54%)거나 ‘무척 많이 타는 편’(18%)이라고 답했다. 

가을을 타는 남자들이 이 가을에 절실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사랑이다. 절반가량인 51%가 사랑이라고 답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냥 이유없이 쓸쓸해 지고 외롭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쓸쓸한 가을, 위기의 남자들은 그 쓸쓸함을 어떻게 달래는가. 섹스와 술이다.‘애인이나 아내와의 성적인 접촉을 늘린다’는 사람이35%, ‘술을 진창 마신다’가 25%로 1위, 2위를 차지, 섹스나 술로 스트레스와 긴장을 푸는 남자들의 생활 단면을 읽을 수 있었다. 

또 ‘새로운 상대를 찾아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가 21%, ‘잠깐 바람피울 상대를 찾는다’가 20%로 41%의 남자들이 쓸쓸함을 벗어나려는 탈출구로 ‘인스턴트식 일탈’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 남자들이 바람이 많이 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셈. 

남자들이 가을을 타는 진짜 이유는 무얼까. 

정신과 전문의 김종범 원장(마음벗 김종범 신경정신과)은 “남성은 여성에 비해 모험과 스릴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가을의 복잡다단한 정서에서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표출한다. 그래서 일순간 현실에서 일탈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있다.”고 설명한다. 

기온의 변화에 따른 생체리듬의 변화도 한 이유. 일조량이 줄어들고 기온이 낮아지면 항우울 효과가 있는 뇌의 갑상선 호르몬 대사가 줄어드는 대신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가바(GABA)와 같이 정신적으로 차분하게 만드는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증가한다. 때문에 가을이 되면 심신이 가라앉는 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쓸쓸함을 벗어나기 위해 빠져들기 쉬운 과음이나 섹스 탐닉이 좋지 않은것은 당연.적절히 자제하지 못하면 도망치려다가 덫에 걸리는 꼴이 되기쉽상이다. 

정신과 전문의 오동재 박사(오동재 신경정신과)는 “이러한 유혹과 충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몸을 많이 움직여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스스로 가을을 심하게 탄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야외에 나가 신선한 가을 공기를 마시며 햇볕 쬐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다. “햇볕을 많이 쬐면호르몬분비가 활발해져 심신이 가라앉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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